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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가를 통해서이다. 둘째 방법
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고 가르치며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셋째 분별 방법은 나타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르는지, 미혹의 영을 따르는지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
을 알리라”(마 7:16, 20)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갈 5:22-23), 아니면 육체에 속
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갈 5:19-21) 나타난 열매들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인가 미혹
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의 일로 알고 행동한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단이 원래 그렇게 
타락하였듯이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사단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말세에 큰 바벨론 성에 속한 자들 역시 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고자 사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특권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결단코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다. 헤롯대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왕의 연설
을 들은 아첨꾼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추켜세우니깐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하찮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행 12:23).

따라서 교회 안에서 종종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또한 서로 영광을 취
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눈이 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
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도 못 느끼고 회개함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 이름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더 이
상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도 구분 못하는 처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취하는 일에 미혹될 수 있음으로 우
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조심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할 고
백은 누가복음 17:10의 말씀뿐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렇게 중심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다. 당신 혼자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비참하고 처절하며 하나도 기쁨이 없
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무리 지금이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
이 무엇인지, 또한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